
제23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보고서
- 대만 / 타이페이-

일시: 2019.10.30 ~ 11.02 ( 3박4일)

 해외 역사 문화탐방으로 지정된 곳은 대만이다. 대만은 대한민국의 3분의 1
크기인 경상도와 제주도를 합친 면적인 작은 섬나라이다. 모양은 마치 살이 빠
진 고구마 같이 생겼다. 여행 첫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고 새벽 3시 
59분 대전발 인천행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다. 오전 6시 30분에 인천공항 1터
미널에 도착해서 보니 벌써 와 있는 학우님들이 계셨다. 서로 다른 크기의 캐
리어를 끌고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즐겁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
나누면서 여행 일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. 처음 만난 분들인대도 
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소속감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
보기 좋았다. 07시에 다같이 모여서 단체사진을 찍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아! 
대만 여행이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. 

  -제1일차 10/30 (수)-
10시 인천 국제 공항 출발을 타이페이 국제공항에 대만 시간으로 11시 30분
에 도착을 출입국 심사호, 화물수령 및 가이드 미팅을 하고 시내로 이동하여 
현지식으로 점심을 먹었다. 처음일정으로 충혈사를 방문하여 군인들의 교대의
식을 참관하였다. 대만은 옛날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기리기 위
해 매일 군인들이 교대의식을 한다고 한다. 마치 위리나라의 현충사를 다녀옴 
느낌이었다. 국립고궁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유물을 관람하고 특징적인 유물에 
대해서는 현지 가이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. 모든 유물들이 정교하고 
아름다웠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태후의 옥으로 만든 8쪽짜리 병풍이었
다. 나무의 조각하나하나에 장인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었고 옥의 색깔이 위에
서 아래로 이어지며 위에서부터(서태후의 시선이 위에 있음) 화려함이 점점 아
래로 갈수록 옥이 화려함이 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서태후의 권력과 화려함
이 돋보였다.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테로 이동하여 룸메이트랑 서로 짐을 풀면
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. 



-제2일차 10/31일 (목)-
 호텔 조식 후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후 전용차량에 탑승을 하였다. 아침부터 
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산속에 큰마을 황금산성 관광을 할때는 운동화가 물 속
에 잠겨 있었다. 아마 저녁때쯤이면 내발이 뚱뚱부어있을 것 같고 이러다 관광
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우산과 비옷을 쓰고 관광을 하였다. 비
가 너무 와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“센과 치이로 행방불명”에 모태가 되
었던 찻집은 못 찾아서 아쉬움이 컸다. 점심을 먹은후 소원천등날리기를 하였
다. 비가와서 천등을 날릴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이도 내 몸통보다 커
다란 천등에다 나의 가족 건강과 울아들들 취업성공하라고 소원등에 글을 적
어서 4인1개로 서로 소원이 꼭 이루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천들을 하늘 높이 올
려 보냈다. 징안차오 흔들다리 체험후 타이페이로 이동후 저녁을 먹고 호텔 투
숙후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룸메이트와 그사이 친하게 된 학우님들과 편의
점에서 뒷풀이를 가지고 호텔에 1시에 들어와서 2일차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.





-제3일차 11/1일 (금)-
오전 8시에 호텔로비에서 출발하여 금용천 해수온천 체험을 시작하였다. 온천
물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따끔따끔하였고 개인적으로 나는 손목과 
무뤂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. 아마 그 부위가 안좋아서 그런 것 같다. 닥터피
쉬가 내 발을 간질거릴때는 느낌이 이상하면서도 닥터 피쉬에게 좋은일을 하
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또한 발 마사지 체험을 할때는 그동안의 피곤이 
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. 옆의 학우님들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나만 아프다고 
하니 발마사지사가 나보고 안 건강이라고 해서 좀 더 내 몸에 신경을 써야겠
다는 생각을 했다. 이에류의 자연경관(해상공원)을 걸으면서 심상암의 형성과
정은 하나하나가 마치 표고버섯같이 생겨서 무척이나 신기하고 바닥은 황토색 
밀가루를 밟고 가는 느낌이었다. 오늘의 조별 미션은 6명이 한팀이 되어서 먹
거리 탐방을 하고 팀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길찾기에 도움
이 되는 구글지도와 구글번역기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맛집 탐방을 하는 미션
수행은 어려우면서도 팀원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면서 먼 훗날 소록 소록 
생각이 날것 같다. 마지막으로 대만의 유명한 101타워 전망대를 관람하고 호
텔에 밤 10시에 도착을 하였다. 오늘이 3박4일 일정중에 제일 힘들고 즐거운 
하루였던 것 같다. 



-제4일차 11/2 (토)-
즐거운 시간이 다 가고 아쉬운 마지막날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11
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타이페이 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 공항에 오
후 5시30분경에 도착을 하였다. 헤어짐의 서운함속에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
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. 

- 대만 역사 탐방을 다녀와서-
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서울사이버 대학
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3박4일의 일정은 처음에는 두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
설레이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나이 50이 훌쩍 넘어서 수학여행 같은 느낌
이 드는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먼 훗날 
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글로써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학
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감사합니다. 


